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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최상의 이용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P신도시를 대상으로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

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P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는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었다. 둘째,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P신도시에 차등이 있었다. 셋째, 공공도서관 수가 부족하다. 넷째, 공공도서

관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의 입지가 미흡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mak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that can provide the best use 

and services in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in the future. The study aimed what problems 

there wer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during the construction of P new 

town. For carrying out the study, literature review, field study, and interview methods were 

used. The study reveal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was no plan to build a public library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nstruction P new town development plan. Second, in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library, there was discrimination among the three new towns. Third, the number 

of public library is insufficient. Fourth, the size of the public library is not sufficient. Fifth, 

the location of the public library is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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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자연적으로 생

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진화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발생한 도시는 그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해 왔다. 이주형(2009)은 ‘기성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건설되

는 도시를’ 신도시라고 정의하였다. 신도시 건

설은 도로, 주거 및 여가 환경, 상업, 교육, 공공

시설 등 현대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기성 

도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개선

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새로운 도시를 건

설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신도시 건설

은 미래지향적인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염

두에 두고 추진된다. 

그런데 신도시 건설은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

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서 교육․문화․여가 시설로써 다수의 새로운 

공공도서관이 기존 도서관보다 더 나은 입지

(location)에 계획적으로 건립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신도시 건설

이 시작되었는데, 1980년대 추진된 서울의 개

포, 고덕, 목동, 상계의 소규모 신도시 건설에서 

이들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하나씩 건립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대

규모 1기 신도시 건설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신도시 건설에서 도서관 

건립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도서관 수가 증가하고, 입지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양호해졌다.

신도시 건설은 대규모 인구 유입과 정주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신도시이기 때

문에 기존 도시와 비교해서 주거환경 및 각종 

시설을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구조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시 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이며 교육․문화시

설인 공공도서관을 주요 시설에 포함시키고, 

그 결과 도시 안에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

한편, 신도시 건설은 공공도서관의 입지 개선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 도시에서는 

도시 구조상 새로운 도서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

는 것이 어려워 많은 도서관이 도시 외곽이나 

도심 내 구릉지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에 건립되

었다. 그러나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에 건설되고 

주거와 공공시설 그리고 기타 상업시설 등이 평

지에 들어서면서 공공도서관도 기존 도시와 다

르게 모두 평지에 건립되게 되었다. 그 결과 도

서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공공도서

관 인프라 확충에서 여러 긍정적인 변화와 결

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도서관 건립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서관 수의 부족 및 입지

와 규모의 미흡함, 그리고 신도시 건설 주체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한편,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성남 판교, 화

성 동탄 등 2기 신도시에 이어서 현재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건설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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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신도시 건설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은 도

서관의 수, 규모, 입지 등에서 과거보다 더 양호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에서 더 

나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과거 진행된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의 도서관 건립 사례를 

심층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기 신도시 중의 하나인 P신도시를 연구대상

으로 삼아 동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는 많지 않았는데,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조사대상 지역은 다르지만 본 연구처

럼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김영석(2010a)

은 영국의 밀턴킨즈 신도시를 대상으로 외국에

서의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한 김영석(2010b, 2011)은 각

각 경기도 B신도시와 I신도시를 대상으로 이

들 지역에서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공공

도서관 건립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다른 하나는 신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지

만, 그 핵심은 신도시 건설 완료 후 그 지역에서 

어린이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과 증축 문제

를 다른 연구이다. 정연우와 이상준(2010)은 

혁신도시 건설 후 도시 내 지역 커뮤니티 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사옥에 커뮤

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이들

은 커뮤니티 시설 중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을 제안하였다. 장덕현과 구본진

(2018)은 새롭게 건설된 C혁신도시를 대상으

로 이 도시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

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김성희, 김중

은, 심교언(2020)은 1기 신도시 중에서 P신도

시를 대상으로 도시에 새롭게 요구되는 근린생

활시설의 확충을 위해 신도시 내 저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

용 방안의 하나로 평촌도서관을 증축하여 도서

관의 기능을 복합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같은 

신도시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없었

다. 한편, 본 연구는 다른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

로 조사한 연구가 있어 그 결과와 상호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연구 목적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 2기 신

도시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신도시 건설 사업

이 추진․완료되었다. 현재도 수도권과 지방에

서 여러 건의 신도시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

고, 앞으로 추진될 신도시 건설에서 공공도서

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립되도록 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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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참고자료와 관련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중의 

하나인 P신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P신도

시 공공도서관의 건립 과정과 건립된 도서관의 

이용 환경 등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밝히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계

속해서 추진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

충에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이 되도록 일조하는 데 있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

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의 조사대상 지역은 우리나라 1기 신도시 중 하

나로 25년 전에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었고, 그 

과정은 문헌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남아 있다. 

이에 연구대상 신도시의 건설과정과 공공도서

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층분석 하

기 위해 국내 관련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외국 사례와 비

교하기 위해 외국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현장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P신도시와 그 지역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이용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자가 P신도시와 공

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였다. 

셋째,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P신도시에 건립된 공공도서관과 안양시 석수

도서관1)의 입지 및 접근성, 건립 과정, 그리고 

미래 도서관 건립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서관 사서를 전화 인터뷰하였다. 그리

고 신도시 도서관의 입지 및 접근성에 대한 주

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P신도시에서 두 자녀를 

키우며 20년 이상 거주한 주부와 전화 인터뷰

를 하였다. 인터뷰는 각각 30~40분간 진행되

었다. 또한, P신도시를 방문할 때 현장에서 두 

가족을 짧게 인터뷰하였다.

    3. P신도시 건설과 안양시 
공공도서관 현황

1989년 중앙정부는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과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외곽 5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P신도시는 1기 신도시 5곳 중의 하나로 서울 

남쪽에 위치하는 안양시에 속하는 지역이다. 

<표 1>과 같이 P신도시는 개발면적과 인구 

등 전체적인 규모에서 같은 1기 신도시인 B와 

I보다 작다. 그러나 사업 기간과 주민들의 신도

시 입주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 한마디로 1기 

신도시 5곳은 거의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졌다.

한편, P신도시가 속하는 안양시에는 <표 2>

와 같이 P신도시 건설이 완료되기 전인 1991년

까지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P신

도시 건설 기간 중 신도시 지역과 인접 지역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어 신도

시 완료 시점에는 2개관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는 하나의 어린이도서관 등 총 10개의 도서관

이 있다. 

 1) 대외적으로 안양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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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면적(천㎡) 수용인구(명) 주택 호수 최초입주 사업 기간

P 신도시  5,106 168,000 42,000 92년 3월 89.8 ~ 95.12 

B 신도시 19,691 390,500 97,580 91년 9월 89.8 ~ 96.12

I 신도시 15,736 276,000 69,000 92년 8월 90.3 ~ 95.12

<표 1> P, B, I 신도시 개발 주요 현황

구분 인구(명) 도서관 수(관) 도서관당 인구수(명)

신도시 건설 완료 전(1991년) 488,581   0 .

신도시 건설 완료 후(1996년) 599,163     22)  약 299,580

현재(2020년) 550,027  10 약 55,000

<표 2> P신도시 건설 전후의 안양시 인구 및 도서관 현황

 4. P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P신도시 건설과정에

서 하나의 공공도서관이 신도시 내에 건립되었

다. 따라서 이 도서관이 P신도시 건설과 직접 

연관된 도서관이고, 본 연구의 핵심 연구대상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도서관의 건립 과

정 등 P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

립계획, 연구대상 도서관의 위치와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P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나타났다. 첫째, 공공도서

관 건립계획의 부재, 둘째, 공공도서관 건립 차

등, 셋째, 공공도서관 수 부족, 넷째, 공공도서

관의 규모 미흡, 다섯째, 공공도서관의 입지 미

흡 등이다. 이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4.1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의 부재

P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한국토

지공사(이하 토지공사)가 1989년 4월 이전에 

최초 P신도시 건설 계획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1990년 9월 P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변경(1차) 

승인을 얻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P신도시 개

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토지공사는 1989년 4월 이전에 P신도시 개

발을 위한 자체 택지개발계획(안)3) 초안을 마

련하고, 동년 4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P신

도시 건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양시

를 포함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계획 전반에 대

해서 <표 3>과 같이 두 번(기간)에 걸쳐 협의

하였다. 

 2) 2개관 중 하나는 P신도시 밖에 건립되었다.

 3) P신도시 개발사(한국토지공사 1997b)에서는 ‘신도시개발계획’이라는 용어 대신에 ‘택지개발계획’ 혹은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택지개발계획’은 신도시개발계획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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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도서관 관련 내용4)

88. 9 안양 P(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

89. 4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계획 초안 마련
(4.15 ~ 6.28 안양시 등 관련기관과 1차 협의)

 없음

89. 7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 -> 건설부
(8.1 ~ 8.22 안양시 등 관련기관과 2차 협의)

없음

89. 8 개발 계획 승인 없음

89. 12 실시계획 승인 .

90. 5 아파트 1차 분양 .

90. 9 택지개발계획 변경(1차) 승인 P도서관 부지 확보 논의

91. 3 택지개발계획 변경(2차) 승인 .

91. 12 택지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P도서관 건립 논의

92. 3 주민 입주 개시 P도서관 설계 착수(92. 4)

92. 9 .
만안도서관 개관(안양 최초의 

도서관, P신도시 밖 도서관)

92. 12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토지이용계획에 도서관 
구체적으로 명시.
P도서관 건립공사 착공

93. 10 택지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

93. 12 택지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토지이용계획에 도서관이 
교육시설로 표시됨

93. 12 제1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P도서관 건물 준공

94. 4 . P도서관 개관

95. 12 제2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

<표 3> P신도시 개발 추진 일정 및 내용1)(도서관 관련 내용 포함)

1차 협의는 <표 3>과 같이 1989년 4월 15일

부터 6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1차 협의는 토

지공사가 1989년 4월 이전에 최초 수립한 P신

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동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표 4>와 같이 동 계획(안)은 ‘공공시설용지’ 

항목 아래에 ‘공용의 청사’ 소항목을 두고 여기

에 ‘시청사․시의회, 교육청․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전신전화국, 구청․보건소,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분국’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 도서관은 찾아볼 수 없다. P신도시 개

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도서관 건립이 고려

되었다면 도서관은 공공시설용지 아래 공용의 

청사 소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공

용의 청사’ 소항목에 들어 있는 공공기관들은 

현재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P신도시 행정타

운 내에서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한편, <표 4>와 같이 ‘공공시설용지’ 항목의 

또 다른 소항목인 ‘사회복지․문화시설’에는 ‘여

성회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연구시설’을 

 4) 도서관 관련 내용은 연구자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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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토지공사의 최초 토지이용계획(안)의 일부5)

구분 세부 시설

공공

시설

용지

공용의 청사
시청사․시의회, 교육청․경찰서, 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파출소, 우체분국

학교 초․중․고교

사회복지․문화시설 여성회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연구시설6)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농수산물유통시설 1개소

에너지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4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녹지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35개소, 시설녹지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도서관은 보

이지 않는다. 사회복지․문화시설 소항목 아래

에 있는 ‘문화연구시설’7)은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8))을 말한다. 그리고 학교 등 나머지 

소항목은 도서관과 관련이 없다. 

한편, 토지공사의 최초 택지개발계획(안)은 

말 그대로 계획(안)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빠

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안양시 그리

고 정부부처 등 관련 기관과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 1차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및 검토내용9)(한국토지공사 1997b, 92-96)에서

도 도서관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토지공사는 1989년 7월 안양시 등 관련 기관

과의 1차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수정하여 새

롭게 만든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해 건설부의 

승인을 요청한다. 이후 안양시는 토지공사가 

제출한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건

설부에 제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관

련 내용을 2차 협의한다. 그런데 토지공사와 안

양시가 진행한 2차 협의 과정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토지공사와 안양시가 택지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택지개

발계획 미반영 사항에 대한 협의내용10)’(한국

토지공사 1997b, 97-98)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토지공사는 자신들이 마련한 최초의 P신도

시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1차와 2차에 걸

쳐 안양시와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5) 원(原) 토지이용계획(안)(한국토지공사 1997b, 90)에는 ‘공공시설용지’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용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공공시설용지 내용만 소개하였다.

 6)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

 7) 국토개발연구원은 문화연구시설이 아닌 단순 연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P신도시 개발사에서는 시종일관 문화연

구시설로 기술하고 있다.

 8) 국토연구원은 2017년 1월 안양에서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9) ‘1. 인구 및 주택, ... 6. 기타’까지 총 여섯 개 영역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많아 본 논문에서는 직접 

인용을 생략하였다.

10) 총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양시와 토지공사가 협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내용이 많아 직접 인용을 생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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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건설부에 동 

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하고, 1989년 8월 30일 

마침내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는다. 이 승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그림 1>의 ‘A-택지개발

계획 승인 시점의 토지이용계획도a’이다. 그런

데 이 ‘토지이용계획도a’를 살펴보면 도서관은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토지이용계획도a’는 토지공

사가 1989년 4월 이전에 P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계획(안)을 최초로 수립할 때부터 택

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P신도시 내 도

서관 건립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증

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P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이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나중에 계획 변

경을 통해서 근린공원(현 평촌공원)에 건립되

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평촌

도서관 부지의 용도이다. 평촌도서관 부지는 

동 도서관이 개관하고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서관이 개발계

11) (한국토지공사 1997b, 103, 112, 138)

∙A-택지개발계획 승인 시점의 토지이용계획도a (1989. 8. 30) 

∙B-택지개발계획 변경(1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b (199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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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교육문화시설로 지정되

어 현재의 위치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면 현 도서관의 부지는 근린공원이 아닐 것이다. 

안양시 박준모 시의원은 2018년 시의회 제244

회 제2차 본 회의에서 평촌도서관과 관련해서 

“공원 부지12)에 평촌도서관이 편입되어 신축, 

증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안양시의회 2018)

라고 발언하였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최초의 논의

P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토지공사가 1989년 8월 30일 건설부로

부터 P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

은 이후이다. 안양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들은 토지공사의 개발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서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다. 토지공사는 관

계기관의 변경요청 및 이들과의 협의 내용을 

12) 안양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주무관과 통화하여 재차 확인하였다. 

∙C-택지개발계획 변경(6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c (1993. 12. 29)

∙D-P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평촌도서관 배치 현황d (2021년 기준)

<그림 1> P신도시의 연도별 토지이용계획도11) 및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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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여 1990년 7월 건설부에 P신도시 택지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해 9월 28

일 변경(제1차) 승인을 받는다. 바로 이 과정에

서 처음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논의된다. 

어느 기관에서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확

인할 수 없는데 추측건대 안양시가 의견을 피

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토지공사는 

최초 P신도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안양

시 등 관련 기관과 두 차례 협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

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

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안양시도 같

은 기간 토지공사와 두 차례(기간)에 걸쳐 개

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

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통

해 봤을 때 안양시도 토지공사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안양시의 경우 그 당시 1기 신도시 

사업이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토지공사의 P신도시 개발계획 

초안을 자세히 분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안양시는 토지공사가 최초 개

발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 도서관 건립에 대

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P신도시 등 1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토지공사(1997b, 

594)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은 당초 1980년대 말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하여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채택된 정책이었

기에 ... 조속히 추진되었으며, ... 1989년 상반기

에는 서울의 ... 주택위기를 진정시킬 방안이 없

었으므로 정부는 신도시 건설일정을 최대한 단

축하였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1기 신도시 건설이 얼마나 짧

은 기간 동안 빠르게 추진되었는지는 외국 사례

와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

인 신도시인 밀턴킨즈(Milton Keynes)는 1967

년부터 1992년까지 26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

었다. 일본 도쿄의 위성도시로 건설된 타마(多

摩)13)신도시는 1960년부터 1999년까지14) 무

려 38년에 걸쳐 건설되었다(염성진 2018, 713).

초기에 빠르게 추진되는 개발에 대해서 충분

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안

양시는 토지공사가 개발계획에 대한 최초 승인

을 받은 이후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의견을 제

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안양시의 도서관 건

립에 대한 요청이 있고, 이 요청에 대해서 토지공

사와 안양시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린공원(2호)’이 도서관 부지로 최종적으로 낙

점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공사(1997b, 109)는 

개발계획 1차 변경 사유 중의 하나로 ‘근린공원

(2호) 내 도서관 부지 추가확보’건을 들었다

토지공사는 ‘근린공원(2호) 내 도서관 부지 

추가확보’ 등과 같은 여러 변경요청을 수렴하

여 1990년 7월 건설부에 P신도시 택지개발계

13) ‘다마’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14) 한국토지공사(1997b)는 1962년부터 1977년까지로 기술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세계도시정보 2008)는 1963년

부터 현재까지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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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해 9월 28일 1차 변

경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 승인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도b’가 만들어지는데, <그림 1>의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계획도에 처음으로 도서

관이 표시된다. 도서관은 <그림 1>의 B와 같이 

‘시청․시의회’ 뒤쪽 ‘근2(근린공원 2호)’ 일부

에 표시된다. 이것은 <그림 1>의 ‘토지이용계획

도a’에는 없던 것이다. ‘근2(근린공원 2호)’ 내 

도서관의 위치는 <그림 1>의 ‘D-P신도시 내 공

공기관 및 평촌도서관 배치현황d’에 표시된 현 

도서관의 위치와 일치하다. 

한편, P신도시 택시개발계획 3차 변경승인 

조건 중의 하나로 ‘2호 근린공원의 도서관 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시 안양시와 협의하여 시행토

록 할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1991년 12

월 택지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과 함께 도서

관 건립은 구체화 된다.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4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변경내용’(한국토지공사 1997, 128)을 살

펴보면 도서관이 토지이용계획도에 ‘공원, 녹지

(도서관포함)’로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1993년 12월 택지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을 통해 도서관 부지는 <그림 

1>의 ‘C-택지개발계획 변경(6차)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도c’와 같이 공원녹지에서 교육시설 

부지15)로 표시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건립이 논의된 P신도시 도

서관은 <표 3>과 같이 1992년 4월 도서관의 건

물 설계를 착수하고, 동년 12월에 건립을 착공

한다. 그리고 1993년 12월에 준공하고, 1994년 

4월에 도서관을 개관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도

서관의 개관은 P신도시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 

개시보다 1년 정도 늦다. 한편 P신도시가 속하

는 안양시에는 1992년 8월까지 단 하나의 도서

관도 없었다. 따라서 P신도시 주민들을 포함하

여 안양시민들은 1992년 9월 안양시에 첫번째 

공공도서관이 개관할 때까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신도시 주민들은 신

도시 도서관이 건립․개관하는 1994년 4월 이

전까지 멀리 떨어진 신도시 밖 도서관을 이용

할 수밖에 없었다. 

4.2 공공도서관 건립 차등 

조사결과 도서관 건립에서 신도시 사이에 차

등이 있었다. 즉,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P신도

시에 차등이 발생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기 신도시인 B신도시, I신도시, 그리고 P신

도시의 개발주체는 동일하게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B신도시 개발계획을 세

우면서 5개 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웠다. 그 근거

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그 성격상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시설위치 및 배치기준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B신도시는 도시규모 및 생활권을 고

려하여 1개소의 중앙도서관과 5개의 근린도서

관을 계획하여 총 6개소16)에 1만 8,244㎡의 부

지를 확보하였다(한국토지공사 1997a, 297).

15)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도서관 부지를 나타내는 색이 공원녹지를 의미하는 녹색에서 교육시설을 의미하는 하늘색으

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 부지의 용도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

16) 김영석(2010b, 256)은 총 6개는 5개의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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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관 

건립 계획(관)

신도시 

계획 인구(명)

도서관당 

인구수(명)

실제 건립된 

도서관수(관)

P신도시 0(117)) 168,000 (168,000)   118)

B신도시 5 390,000 78,000   219)

I신도시 4 276,000 69,000 4

<표 5> 신도시별 도서관 건립 계획 및 결과

그리고 I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4개 

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P신도시 개

발계획을 세울 때는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점을 기준으로 단 하나의 도서관 건립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물론 B, I, P신도시 계획 인구수가 다르기 때

문에 필요한 도서관 수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표 5>와 같이 B와 I신도시는 계획한 인구수와 

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도서관당 서

비스 대상 인구수는 각각 78,000명, 69,000명이

다. 그런데 P신도시의 경우 계획 인구를 168,000

명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도서

관 건립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B와 I신도시의 

계획된 도서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P신도시에도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P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단 하나의 도서

관 건립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B 및 

I신도시와 비교해서 P신도시를 차등한 거라 

하겠다.

한편, 최종적으로 B, I, P신도시에 신도시 개

발과 관련해서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수는 <표 

5>과 같이 각각 2, 4, 1개관이다. 

4.3 공공도서관 수 부족

P신도시 건설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단 하

나의 공공도서관만이 건립되었다. 물론 현재는 

P신도시 내에 두 개의 도서관(평촌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안양시는 P신도시 건

설이 완료되고 한참 후인 2000년에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될 때인 2007년에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P신도시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은 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P신도시 건설과 무

관하다.

결과적으로 P신도시 건설과정에서는 단 하

나의 도서관만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P신도시 

건설을 총괄한 토지공사와 안양시의 공공도서

17)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초 P신도시 개발계획(안)이 마련되는 시점에서는 도서관 건립 계획이 없었으나 도중

에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1)’을 부기하였다.

18) 한국토지공사는 평촌도서관을 건립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하였다. 

19) B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5개관은 4개관으로 줄었다. 한편, 성남시는 토지공사에 4개관의 부지를 무상양

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1개관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기

로 하나 나중에 성남시와 재협상과정에서 2개관을 지어 기부채납하기 보다는 대규모(8,525㎡) 도서관 1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성남시와 최종 합의하였다. 그 결과 계획과 달리 최종 건립된 도서관의 수는 더 줄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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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인식은 매우 근시안적이었다고 하겠

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토지공사는 P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거

주 인구를 168,000명으로 설정하였다. 이 규모의 

인구를 계획했다면 토지공사는 P신도시에 최소

한 두 개관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고려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년 P신도시가 건

설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는 인구 약 165,250

명당 하나의 공공도서관이 있었다.20) 이 숫자는 

토지공사가 계획한 P신도시 인구와 거의 일치

한다. 그렇지만 1991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공공

도서관은 262개관에 불과하여 훨씬 더 많은 도

서관이 필요한 때였다. 또한 P신도시가 속한 안

양시에는 그 때까지 단 하나의 공공도서관도 없

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미래 수

백 년을 대다 보고 건설되는 신도시라면 모든 면

에서 미래지향적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단 하나의 공공도서관만이 건립

된 P신도시 개발 사업은 공공도서관 정책 측면

에서 매우 근시안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렇게 판단하는 또 다른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1,134개의 

공공도서관이 건립․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인

구 약 45,700명당21) 하나에 해당된다. 토지공

사와 안양시가 P신도시를 건설할 때 30년 앞만 

내다보았다면 P신도시 내에 3개관 정도 건립

할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한편, 안양시는 2020

년 기준 10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약 55,000명당22) 하나에 해당된

다. 현재 안양시는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있어

서 우리나라의 평균에 못 미친다. 인터뷰에 참

여한 사서에 의하면 현재 안양시는 어린이도서

관 하나와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혹은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2020년 11월 기준 P신도시 내의 거주 

인구는 171,976명23)으로 토지공사가 최초 계

획한 인구 168,000명 보다 많아졌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 서비스 

대상 인구수(약 45,700명)를 기준으로 현재 P신

도시에 필요한 도서관 수를 산출하면 약 3.8개관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P신도시에 거주하

는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1개관

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30년 전 P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부

실하게 수립되었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공공도

서관 정책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결과

라 하겠다.

한편, 앞에서(본 논문 10페이지) 언급한 일본

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타마시는 총 6개 지구, 21

개의 주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염성진 2018, 713), 

‘각 지구24)마다 학교 교육시설 외에 주민의 사회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민관이나 도서관을 소

규모로 배치하였다’(세계도시정보 2008). 

20) 199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 43,296,000명/ 공공도서관 수 262개관 = 1관당 인구 약 165,250명

21)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 51,834,302명/ 공공도서관 수 1,134개관 = 1관당 인구 약 45,700명

22) 2020년 기준 안양시 인구수 550,027명/ 공공도서관 수 10개관 = 1관당 인구 약 55,000명

23) P신도시 내에 있는 행정동(갈산동, 관양동, 귀인동, 달인동, 범계동, 부림동, 부흥동, 신촌동, 평안동, 평촌동)의 

인구수로 산출하였다. 

24) 지구는 주구보다 상위 개념인데, 하나의 주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하여 인구 약 8,000명 정도로 구성된다

(세계도시정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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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도서관의 규모 미흡

조사결과 1994년 P신도시에 건립된 공공도

서관의 크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안양시에 속하는 P신도시는 안양시의 중심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P신도시 중심에 안양시청과 시의회

가 위치하고, 시청사 왼쪽에는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법원을 일렬로 배치하였고, 오른쪽에는 

우체국, 전신전화국, 구청, 경찰서를 일렬로 배

치하였다. 한편, 시청에서 직선거리로 300m 지

점에는 종합병원을 두었고, 250m 지점에는 중

앙광장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공공청사, 종합병

원 그리고 중앙광장의 배치를 통해 봤을 때 P신

도시는 안양시의 중심축이 되도록 설계가 된 것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토지공사와 안양시는 신도시 공공도

서관의 입지를 시청 등 행정타운 내에 배치하

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시청과 함께 안양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

고,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규모는 중앙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다소 작았다. 

<그림 2> P신도시 내 주요기관 배치 현황

현재 안양시에는 하나의 어린이도서관을 포

함하여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표 6>과 

도서관명 개관 년월 연면적(㎡) 비고

만안도서관 1992. 9 4,190 안양시 최초의 도서관25)

평촌도서관 1994. 4 3,642 P신도시 내 도서관 

호계도서관 1998. 3 2,951 .

석수도서관 2003. 12 10,652 가장 큰 규모

박달도서관 2006. 3 2,504 .

어린이도서관 2007. 10 3,280 어린이도서관

비산도서관 2010. 10 3,244 .

벌말도서관 2014. 3 753 소규모 도서관

관양도서관 2016. 3 3,889 .

삼덕도서관 2016. 10 2,688 .

<표 6> 안양시 공공도서관 현황

25) P신도시 밖에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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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P신도시 도서관은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규모에서 네 번째에 해당된다. 즉, 처음 신도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었을 때는 중앙도서관의 위

상으로 건립되었는데 현재는 그 규모가 다른 세 

개의 도서관보다 작다. 따라서 시 전체를 아우르

는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

식하였는지 P신도시 도서관이 건립되고 9년 뒤

인 2003년에 P신도시 도서관보다 연면적이 약 

3배가 더 큰 석수도서관을 건립하고 이 도서관

을 안양시의 중앙도서관26)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석수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다. <그림 

3>과 같이 석수도서관은 안양시의 서북쪽 외곽

에 자리 잡고 있다. P신도시 건설이 완료되고 8

년 후에 신도시 내에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

여지책으로 현재 위치에 배치하게 되었을 것이

다. 반면, 평촌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입지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는 애초에 도서관의 규모를 5~6,000㎡27) 이상

으로 하였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

었다면 평촌도서관은 도서관의 입지와 규모에서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3>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위치

26)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131)는 

평촌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안양시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석수도서관은 

안양시의 공식적인 중앙도서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석수도서관장과 평촌도서관장의 직급은 동일하게 

5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사서에 의하면 석수도서관은 대외적으로 안양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사서에 의하면 석수도서관을 건립할 때 동 도서관의 명칭을 안양시 중앙도서

관으로 명명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일부 정책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명(석수)이 들어간 도서관 명칭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27) 도서관법시행령(시행 2020. 12. 10)의 [별표 1]에 의하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4,950㎡ 이상의 (최상의) 연면적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1997b, 595)는 ‘P신도시는 ... 장래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안양대도시권의 신 중심업무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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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안양시는 평촌도서관이 준공된 

후 26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

소28)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운영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평촌도서관 리모

델링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평촌도서관 리

모델링 및 증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대림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7)에서는 8,910㎡ 규모의 

도서관을 제안하였다.

4.5 공공도서관의 입지 미흡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P신도시 도서관의 위

치는 시청과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P신도시와 안양시의 중심인 행정타운 안이다. 

따라서 이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신도시 도서관의 위치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

면 아쉬움이 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양시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는 <그림 1>의 D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청을 중심으로 좌우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도서관은 시청을 중심으로 일렬로 배치

된 공공청사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위상, 즉 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신도시 도서관

은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시청 좌우에 나란하게 

배치되거나, 아니면 시청 앞쪽 혹은 시청 앞 중

앙광장 주변29)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시청을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층의 시

민들이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공공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동 동

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시민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이

런 측면에서 중앙도서관의 위상을 가지고 태어

난 신도시 도서관의 입지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

이 크다. 

연구자가 P신도시를 방문․조사한 결과 시

청 등의 공공청사 배치선(line)을 중심으로 시

청 뒤쪽 즉, 도서관이 있는 쪽은 주거지역으로 

신도시에서 대체로 정적(靜的)인 영역이고, 반

대로 시청 앞 중앙공원 쪽은 동적(動的)인 영

역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분주히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여 평촌도서관의 

이용자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청 앞 중앙공원 쪽을 방문했을 때 

이곳이 도서관 쪽과 비교해서 매우 동적인 영

역임을 확인하였다. 1월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

구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시민이 가족 단위로 중앙공원과 그 주변

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한편, 중앙공

원의 남쪽은 P신도시의 2개 지하철역 중의 하

나인 범계역에서 시작되는, P신도시 더 나아가

서는 안양시의 가장 번화가인 일명 ‘안양로데

오거리’와 이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시청 앞 중

앙공원 쪽은 매우 동적인 영역으로 이곳에 공

공도서관이 배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 인터뷰에 참여한 안양시 도서관 사서에 의하면 비산도서관 등 신도시 주변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촌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고 한다. 

29) 인터뷰에 참여한 사서에 의하면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청 앞 중앙광장으로 이전

하여 신축하는 것도 고려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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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신도시 도서관의 입지 문제는 공공도

서관의 역사가 오래되고, 도시발전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

해진다. 외국의 경우 도시의 중앙도서관은 시

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

가 많다. <그림 4>와 같이 인구 70만명의 영국 

리즈의 경우 시청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좌

우에 일렬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시청 오른

쪽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경찰서, 그리고 병

원이 자리 잡고 있고, 시청 왼쪽에는 리즈 중앙

도서관과 미술관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리

즈 중앙도서관은 시청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구 110만명의 영국 버밍엄시도 시청을 중

심으로 그 주변에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주요 

문화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시청 왼쪽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복합건물 형태

로 자리 잡고 있고, 1974년에 건립되고 2016년

<그림 4> 리즈시의 공공기관 배치현황

<그림 5> 버밍엄시의 공공기관 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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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철거된 구(舊)중앙도서관30)은 시청 오른쪽

에 배치되어 있었다. 한편, 2014년에 건립․개

관한 버임엄시의 신(新)중앙도서관은 구도서

관터 바로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신중

앙도서관은 현재도 여전히 시의 중심에 있고 

시청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도서관 옆에 

시립극장이 위치하고, 다시 그 옆에는 심포니

홀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버밍엄시의 중심

에는 시청과 함께 도서관을 포함하여 각종 핵

심 문화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밀턴킨즈의 경우도 

P신도시처럼 도시 중심에 행정타운이 있고, 이

곳에 주요 공공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그

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타운 중앙에 시청

이 자리 잡고 있고, 시청 왼쪽에 중앙도서관이 있

다. 그리고 시청 오른쪽에 군(county)법원, 지방

법원 그리고 경찰서가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서울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표도서관이 시청 바로 옆에 자

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18년 4월에 개

관한 충남도서관은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에 충청남도 도청, 경

찰청, 교육청과 함께 신도시 중앙의 행정타운에 

배치되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이 대전에서 이

전하면서 새로 건설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충남

도서관도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시청이 아

닌 도청 옆에 자리한 충남도서관의 경우 서울도

서관과 다르게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계획에 의

하여 함께 배치되었다. 반면에 충남도서관과 같

은 2018년 4월에 개관한 울산도서관은 신도시 

건설과 무관하게 건립되다 보니 울산시 중심에

서 도서관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울산 대표도

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곽에 위치하게 되

었다. 울산도서관은 지리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울산의 중심인 울산시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

<그림 6> 밀턴킨즈 신도시의 공공기관 배치현황

30) 최신 IT기반 시설을 도서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 1974년에 건립된 건물의 한계와 시민들의 기존 콘크

리트 도서관 건물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기존 도서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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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한 도시에서 시청 혹은 도청과 도서관은 

그 도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많

은 도시에서 중앙도서관을 시청근처에 배치하

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구도라 하겠다.

P신도시 도서관의 입지 문제는 위의 도서관 

수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구상이 잘 못 되었기 때문이다. 

P신도시 개발주체와 안양시가 30년 앞만 대다 

보았다면 도서관을 시청 및 다른 공공기관과 함

께 일렬로 배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P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평촌도서관

의 리모델링 및 증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인터뷰

에 참여한 사서에 의하면 논의과정에서 도서관의 

이전건립까지 거론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전건

립의 후보지로는 시청 앞 광장의 공원 부지까지 

거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현부지에 신

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였다.31)

 

5. 맺음말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이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건설은 더 나

은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환경을 갖춘 공공도

서관을 건립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신도시는 

현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더 편리하고 쾌

적한 도시를 만드는 고도의 계획적인 공공사업

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이 

고려되고, 더불어 도서관의 위치와 입지가 개

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1기 신도시 중의 하나인 P신

도시와 그곳에 건립된 공공도서관을 연구대상

으로 삼아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되

는 신도시 건설에서 최상의 공공도서관이 건립

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P신도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조

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없었다. 조사결과 도서

관 건립은 한국토지공사가 최초 신도시 개발계

획(안)을 마련하고, 그 안을 중심으로 안양시 

및 관련기관과 두 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그리

고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까지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 

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은 개발계획 1차 변경 과

정에서 포함되었다. 

둘째,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P신도시에 차등

이 있었다. P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추진된 B와 

I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들 신도시에는 신도

시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서관 건립

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P신도시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도중에 포함시켰다. 또한 앞의 

두 신도시에는 처음부터 각각 5개, 4개의 도서

관 건립을 계획 했었지만, P신도시에는 단 하

나의 도서관 건립도 고려하지 않았다. 신도시 

31) 본 연구자는 현 도서관을 현 부지에 크게 신축(재건축)하기보다는 현재의 규모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하나의 

도서관을 중앙공원 주변에 신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중앙광장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고, 시청 앞 도로를 

경계로 시청 뒤와 앞 영역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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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B와 I신도시에는 

각각 4, 2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지만, P신도

시에는 하나의 도서관만 건립되었다. 

셋째, 건립된 공공도서관 수가 너무 적었다. 

P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도서관만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동 신도시 개

발 과정에서 마련한 계획 인구, 그 시점의 안양

시 공공도서관 부족 문제, 미래의 예측 등이 충

분히 고려되었다면 2~3개관 정도의 도서관이 

건립 되었어야 한다.

넷째,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너무 작

았다. P신도시에 건립된 도서관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안양시 중앙도서관의 

위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도서관의 규

모가 충분하지 않아 중앙도서관의 역학을 수행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의 입지가 완벽하지 않다. 

P신도시 도서관은 동 신도시의 행정타운 안에 

자리 잡음으로써 일정 부문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과 나란하게 배치되

지 않음으로써 도서관이 주요 공공기관으로 인

식되지 못하고, 더불어 시청사 뒤쪽에 배치됨

으로써 많은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시청 

앞 광장 등의 시설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활

발한 이용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신도시 건설과정에

서의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건립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신도시 

개발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사서가 배치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지역간 차

등이 없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 인구

를 가진 모든 신도시에는 동일 수준의 공공도

서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도시에 건립하는 도서관의 수는 도시

의 물리적 환경과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재의 인구가 아닌 2~30년 

후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서관 수를 산

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시점 우리나라 평균 

도서관당 인구수가 아닌 2~30년 후의 더 양호

한 도서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신도시 내 필요

한 공공도서관 수를 산정한다. 

넷째, 도시의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배치되

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그 도서관은 그 

지역의 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

모는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어져야 한다.

다섯째, 신도시에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의 위

치는 시민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신도시 중심

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신도시 중심에 주요 공

공기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공공도서관도 이들 

기관과 함께 나란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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